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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북하게 쌓여있는 고서와 서찰, 그리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복에 공들

여붙인수염. 수원KBS드라마제작센터<명가> 세트장에는조선시대의여

러양반가의방안과집무실등다양한모습을정갈하게재연해놓았다.

시선이멈춘곳은단이방. 모진옥살이로사경을헤매며누워있는한단이

(한고은), 그 옆에 일선이가 간호를 하고 최국선(차인표)이 의원을 모시고

들어온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단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국선. 그 누구도

입을열어서는안될것같은깊은고요함이흐른다.

+ 이장섭·방송과 기술 기자

KBS 사극 名家 제작현장

名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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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명가>는 가진 혹독한 어려움을 딛고 300년간 부자 가문으로서의 명망을 지켜 온

경주 최씨의 이야기다. 최씨 가문이 명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병자호란의 발발로 집안

의 기둥인 최진립(김영철)이 전사하고, 위기에 빠진 집안을 손자 최국선이 구해내며 완성

한다. 젊은 시절에는 한양에서 장사를 통해 집안을 구명하려 했으나, 차후 깨달음을 얻어

본가로 내려가 손수 논과 밭을 누비어 가문을 구하고, 조선 후기 농업 발전과 상업에도

큰 성공을 거둔다. <명가>는 우리나라 최초로‘서민에게 베푼 부자’를 소재로 다뤘으며,

오늘날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우리의 삶에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지혜롭게 제시한다.

<명가>는 최국선의 이루어 질 수 없는 연인이자 동지인 한단이의 창조와 공명첩으로 양

반이 되었지만 입신양명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을 맛보는 김원일(김성민)을 그의 연적으

로 만들어 내어 지속적인 긴장감을 자아낸다. 자신들의 이상을 향해 노력해가는 세 남녀

의 인생이 얽히며 재미와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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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허설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애절한 감정표현이나, 화려한 액션이 아니라 서로

간에 정해진 약속을 지키는 시간이다. <명가> 세트장에서는 리허설이 진행되고

곽기원 연출과 스태프들이 장면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다. 저마다 배우와 세트

를 주시하며 조명과 카메라의 구성을 머릿속으로 그려가고 있다. 스태프들은 현

장의 여러 상황을 빠른 손놀림으로 각자의 대본에 빼곡히 기록하느라 정신이

없다.

배우들은 연기를 업으로 삼고 있으면서 얼굴에 들어나는 표정이나 액션도 중요

하지만 대사전달이 얼마나 잘 되는가도 중요하다. 특히, 사극은 평상시 사용하

지 않는 용어들이 많으며, 긴밀하게 오래 대화하는 장면이 많아 긴 대사암기가

어려움을 준다. 오랜 연기경력으로 실수 없이 녹화가 진행되지만 녹화가 끊기는

중간 중간 대본이 배우들에게 친구이며, 애인이 된다. 배우가 긴 대사에 감정을

몰입시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이어가며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내가 연기하는 듯 뿌듯함이 밀려온다.

겨울은 흰 눈과 함께 추위를 가져다준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언가 덧 입어야

하는데 그것이 카메라 앵글에 걸리는 순간

이 있다. 이를 못보고 지나간다면 시청자들

은‘옥에 티’라는 이름으로 그 작품을 벌한

다. 시청자들은 천리안으로 흡사 매의 날카

로운 눈매를 닮았다. 사극에서는 현대의 어

떤 것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추위에 떨며

내복에 티셔츠까지 겹겹이 입은 상태로 촬

영하다보면 카메라 너머로 조금씩 스쳐지나

간다. 이를 재빨리 잡아내어 옷 매무새를

바로 잡고 촬영에 들어간다. 야외촬영에서

는 주위의 전선, 표지판, 송신탑 등 사극에

는 감춰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연출의‘컷’사인은 계속되고, 영상, 음향,

조명까지 드라마의 높은 완성도를 위한 노

력은 계속되고 있다. 드라마 현장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대본 리딩에 리허설을 거쳐,

오랜 시간 분장을 하고, 늦은 시간까지 녹

화가 강행된다. 피곤한 하루의 일과다. 50

여명의 인원이 장면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협업하여 사람 내면의 감성을 영상으로 뽑

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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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들에게는 진한 커피향 같은 열정이 느껴진다. 제작

을 하다보면 재정적 압박, 시청률, 시청자의 시선 등 많은

부담 요소들이 산재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을 지탱하고

내일 또 다시 세트장으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건 이들의 몸

안에 불타고 있는 열정 때문일 것이다. 이런 열정을 바탕

으로 훌륭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명가> 제작진에게 뜨

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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